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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거를 제대로 깨닫고 안 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가 없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깨달았습니

까? 왜 그럴까요? 휴거를 최우선권으로 두기 때문입

니다.’이 말씀을 읽고 성자께 어떤 단계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또 이것이 선생님의 심정인지 여쭈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 말씀 *

나 여호와니라. 

나는 지금 너희를 볼 때에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는구나. 

때가 급한데 너희는 때론 

영 휴거를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놀고 있기도 하다. 

너희의 하는 행동을 보면 

답답하고 애가 타서 그렇다. 

제대로 아는 자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나 여호와는 

이 휴거의 때를 알기에 그러하다. 

성자는 어떠하겠느냐. 

성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네 선생은 성자와 일체 된 자로서 

그도 지금 너희를 볼 때에 그러하다. 

알겠느냐.

이 말에 담긴 

나 여호와의 심정을 받아라. 

또한 이때가 어느 때인지 말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깨달아라. 

영 휴거의 때, 

나 여호와가 

70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때로 

진정 마지막이다.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이냐. 

나의 첫 신부된 

선생이 살아 있는 기간, 

그의 조건으로 성약성 천국에 

육신 살아 있을 때에 오르는 

축복권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 가슴깊이 

깨닫고 올라올 자 누구랴. 

진정 아는 자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이 안 오리라.

휴거의 때에 

각자 자신의 휴거 기간이 있다 하였다. 

휴거의 기간은 한 때이며, 

자신의 휴거 기간은 

그 중의 어느 기간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휴거의 때가 

내일까지라고 하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일까지 

휴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것이다. 

자신의 휴거 기간을 안 자는 애가 탄다.

그것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적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깨달은 자는 애가 탄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하느냐. 

너희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서이다. 

밥 먹을 시간 많고, 잘 시간 많으니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는 심정 이해 못하겠지.

휴거를 진정 원하는 자, 

지금 최종적 휴거의 문 앞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부흥강사를 보아라. 

그녀의 삶을 보아라. 

나 여호와 삼위와 선생과 

영원히 함께하는 최종 목적을 향해서 

숨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먼저는 섭리역사를 위함이며, 

또한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모든 시간을 나에게 돌리고 

선생의 몸이 되어 

그의 시간으로 쓰는데, 

여기서 더 차원을 높여야 하니 

무엇을 해야겠느냐. 

휴거에 최우선을 두고 행해야 한다. 

고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잠 잘 시간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 깨달았다면, 

휴거에 대해서 안다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행하며 

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어 

성자를 부르고, 

선생을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한 자와 선생이 심정일체 되는 것이다.

선생이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차원을 높이고 있으니 

선생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심정 일체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말씀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더 커질 것이며,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이를 놓고 깊이 기도하여라. 

모두가 최종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라는 여호와다. 

이때를 위해서 

나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고, 

너희를 키워 왔다. 

너희가 진정 깨닫는다면, 

선생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지금이 얼마나 귀한 기회의 때인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 주고 있는 때인지, 

선생의 조건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그렇다면 나와 같은 애탐이 있을 것이며, 

선생과 심정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명확히 하여라. 

너희의 목표가 무엇이냐. 

영 휴거가 목표라면, 

그것을 네 마음에 다시 명확하게 새기고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뛰어야 한다.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는 단계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행한 단계이며 

더 차원을 높이는 단계이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차원을 높여서 깨달아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자. 

기다리고 있는 선생과 함께하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달리하고, 

행함을 달리하여 차원을 높여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라야만이 

앞으로 선포되는 

더 차원 높은 말씀을 

그 차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차원의 세계다. 

심정으로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